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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행동적 통제 양육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지각된 존재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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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모의 행동적 통제 양육이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부모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총 131명의 만 14세 중학생과 137명의 만 23세 

대학생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과 대학생 모두에게

서,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이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을 매개하여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으로 이어지는 매개경로가 유의미하였다. 즉, 아버지의 자녀의 행동과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식의 

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본인이 중요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청소

년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본인이 중요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

았다. 둘째, 중학생과 대학생 모두에게서 부모의 행동적 통제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이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대학생의 경우,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비

선형적 관계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이 중간 정도인 대학생들이, 어머

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점수가 아주 높거나 낮은 그룹에 비해, 자아존중감 점수가 낮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청소년 발달을 위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청소년 시기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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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일방적인 통제 하에 놓여 있던 아동

기를 끝마치고 독립성을 확립해나가는 청소년

들에게 있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 명확

히 하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자아존중

감을 형성해나가는 것은 단연 중요하고, 또한 

어려운 과정이 아닐 수 없다. 기존의 많은 연

구들이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발달의 중요성에 

언급하였는데(Orth & Robins, 2014),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진로결정 수준(엄태영, 박은하, 

주은수, 2011), 자살생각(장세영, 2013), 대학 

생활 적응(박은희, 최은실, 2015), 삶의 만족도

(정득, 이종석, 2015)등과 같은 다양한 발달적 

측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부모의 통제적 양육 행동은 연구

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e.g., Bean, Bush, 

Mckenry, & Wilson, 2003). Barber, Stolz와 Olsen 

(2005)에 따르면, 통제적 양육 행동은 정신

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와 행동적 통제

(behavioral control)로 구분되어 지는데, 정신적 

통제는 애정을 철회하거나 자녀의 죄책감을 

이용하여 자녀의 정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양

육 행동을 의미하며, 행동적 통제는 규칙을 

세우거나 모니터링을 통하여 자녀의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려는 양육 행동을 의미한다

(Hoeve, Dubas, Eichelsheim, van der Laan, Smeenk,  

& Gerris, 2009).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친다고 

알려진 부모의 정신적 통제와는 달리, 부모의 

행동적 통제는 청소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

향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 부모의 행동

적 통제는 백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예측

하는 중요한 변인이다(Bean, Bush, Mckenry, & 

Wilson, 2003). 한국의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의 행동적 통

제는 자녀의 자율성을 증진시켜 자아존중감을 

높였으며(이미정, 도현심, 지연경, 2011), 또 다

른 연구에서는 엄마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

이 여자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을 예측하였다

(김수희, 박성연, 2009). 또한, 부모의 행동적 

통제는 아동의 학업적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고(Pinquart, 2016), 아동의 외현화 문제를 

감소시키는(Pinquart, 2017) 등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혀져 왔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 부모의 특성을 고려하

여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수직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강조하는 유교사

상과 과도한 학업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가 맞

물려, 한국의 부모는 청소년들의 행동을 모니

터링하고 규칙을 정해 통제하는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방과 후 일정, 주말의 계획, 친

구 혹은 이성 관계 등 한국의 부모는 자녀의 

다양한 활동과 행동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자

녀의 활동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행동적 통제 양

육 행동이 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

는지 명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의 영향력은 거의 연구되어진 적이 없다. 

하지만 많은 이론가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Bowlby(1982)는 아동에게 있어서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좋은 놀이 친구라고 하였으며, 

Grossmanns, Grossmann, Fremmer-Bombik, Kinder, 

Scheuerer-Englisch와 Zimmermann(2002)은 어머니

는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서

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한편, 아버지는 아동이 

도전적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또한 Leidy, Schofiel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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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e(2013)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아버지의 

영향력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경험적 논문들 

또한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하여 검증해 왔는

데,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부족하면 아

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하였고(김현아, 

장혜인, 2017), 아버지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아동의 공격

성이 증가하였다(김현아, 장혜인, 2016). 따라

서 본 논문은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의 행

동적 통제 양육 행동의 영향력도 검증하여,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

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부모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과 청

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설명해줄 수 있

는 매개변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기 자

아존중감 발달에 있어서의 부모의 영향력을 

명확히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기 발달에 부모로부터의 건강한 

분리와 부모와의 안정적 관계가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Leondari & Kiosseoglou, 

2000; Mattanah, Hancock, & Brand, 2004; Meeus, 

Irdema, Maassen, & Engels, 2005). 따라서 본 연

구는 부모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이 청소년

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부모와의 안정적 관계가 어떻게 매개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매개변인들에 대한 구

체적인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부모로부터의 분리

가족체계이론에 따르면, 과도하게 정서적으

로 밀착된 가족 관계는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부모로부터 분리를 성취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Dzukaeva, 2014). 부모에게 기능적으로 그

리고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의 일을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 

부모로부터 건강한 분리를 이루지 못하게 하

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려 하는 부모

의 과도한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건강하게 분리하여 독립성을 획득

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또한 부모로부터의 분리 과정은 청소년의 

자아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Garbarino, 

Gaa, Swank, McPherson, & Gratch, 1995, Koepke 

& Denissen, 2012). 분리-개별화 과정은 청소년

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으

로, 청소년시기 부모에게 의존하는 관계를 벗

어나 부모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과 같

은 부모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을 포함

한다(Lapsley & Edgerton, 2002). 자율성 획득은 

청소년기 분리-개별화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산물로, 성인기로 건강하게 진입

하기 위해서 청소년은 부모로부터의 건강한 

분리를 성취해야만 한다(Dzukaeva, 2014). 

Hoffman(1984)는 청소년기 부모로부터의 정

신적 분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신적 분

리 측정도구(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PSI)를 개발하였다. PSI는 네 가지 영역의 부모

로부터의 분리를 측정한다. 첫째, ‘기능적 독

립(functional independence)은 개인적인 문제나 

해결해야할 일이 발생했을 때 부모의 도움 없

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Meeus, Iedema, Maassen, & Engels, 2005). 둘째, 

정서적 독립(emotional independence)은 부모의 

승인, 정서적 지지에 대한 과도한 욕구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측정한다(Meeus, Iedema,  

Maassen, & Engels, 2005). 셋째, 갈등적 독립

(conflictual independence)은 부모에 대한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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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책임감 혹은 반감 등으로부터 얼마나 자

유로운지를 측정한다(Meeus, Iedema, Maassen, 

& Engels, 2005). 넷째, 태도적 독립(attitudinal 

independence)은 부모와 얼마나 다른 태도, 가치

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한다(Meeus, 

Iedema, Maassen, & Engels, 2005).

본 연구는 한국의 부모와 청소년 관계의 특

성을 고려하여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

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통제가 헬리콥

터 양육 혹은 치맛바람과 같은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어지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채명옥, 임소연, 이용화, 김지현, 오진아, 2016; 

Wu Chuni, 안도희, 2017). 청소년기가 되어도 

자녀의 모든 일상과 개인적인 문제에 개입하

려고 하는 이러한 한국 부모의 양육 특성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기능적 독립을 

건강하게 성취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

이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며, 또한 이러한 기능적 독립이 청소

년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

펴보는 일은, 현대 한국 사회의 부모와 청소

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

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부모로부터

의 기능적 독립이 청소년의 발달에 매우 작은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청소년 발달 변인들

과 관련성이 없음을 보고하였다. Lucas(1997)

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

립은 자아발달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Obrien(1996)의 연구에서도 부모로부터의 기능

적 독립은 직업 자신감 혹은 갈망과 같은 직

업 선택 관련 변인들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

다. 반면, 김지나(2008)의 연구에 따르면, 아버

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은 여학생의 사회적 

기술과 부적 관련성이 있었다. 이처럼 청소년

기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되어지는 부모로부터

의 기능적 독립의 영향력이 이렇게 일관적이

지 않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

는 이러한 비일관적 결과들의 원인으로 다음

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검증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은 다른 영향을 보일 수 있다. 예

를 들어,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이 

본인의 일이나 문제를 부모의 도움 없이 해결

하는 것과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이 본인의 일이나 문제를 부모의 도움 없이 

해결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다를 수 있다. 

중학생의 경우, 여전히 부모에게 정신적, 물질

적으로 많은 의지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

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의 분리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

만, 대학생의 경우 부모로부터 독립성을 획득

해나가는 시기이므로 부모로부터의 건강한 분

리가 본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이처럼, 과연 어느 시기에 부모로부터 ‘기

능적 분리’를 하는 것이 자녀의 발달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균 만 14세의 중학생

과 평균 만 23세의 대학생 두 집단을 조사하

여,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이 청소년기의 

연령에 따라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

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은 청소년

의 자아존중감과 선형적(linear) 관계가 아니라 

비선형적(curvilinear) 관계를 보일 수 있다. 

22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Garbarino, 

Gaa, Swank, McPherson과 Gratch(1995)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과의 분화 정도를 나타내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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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differentiation of self)와 자아정체성 발달이 

여성의 경우 정적인 비선형 관계를, 남성의 

경우 부적인 비선형 관계를 나타냄을 밝혔다. 

즉, 여성의 경우 자기분화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발달이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남성의 경

우 자기분화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발달이 완

만하게 상승하였다. 친구와의 개별화와 자아

발달 간의 관계에서는 U자형 관계가 발견되었

고, 남자와 여자의 성차는 없었다. 

자아발달 외에도, 부모로부터의 분리는 다

른 변인과 비 선형적인 관계를  보인다. Haws

와 Mallinckrodt(1998)는 부모로부터의 분리수준

과 결혼 만족도 간에 비선형적 관계가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는데, 부모로부터의 분리수준

이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적정 수준이 더 

높은 수준의 결혼 만족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

라 가정하였다. 검증 결과, 여러 유형의 비선

형적 관계가 검증되었는데, 우선 아내의 부모

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은 남편의 결혼 만족도

와 U자형의 관계를 보였다. 즉, 아내가 부모로

부터 아주 높거나, 낮은 독립을 보이는 경우, 

남편의 결혼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남편의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과 정서적 독립의 

경우, 남편의 결혼 만족도와 뒤집어진 U자형 

관계를 보였다. 즉, 남편이 부모로부터 아주 

높거나 낮은 기능적, 정서적 독립을 보이는 

경우 남편의 결혼 만족도가 낮았다. 이처럼 

부모로부터의 분리가 다양한 발달 요소들과 

다양한 비선형적 관계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의 기능

적 독립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이의 선형

적 관계 뿐 아니라 비선형적 관계의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부모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perceived

mattering to parents)

부모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고 독립성을 

획득하는 발달 과정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발달 과업이기도 하지만, 여전

히 청소년들은 부모와 밀접한 정서적 유대를 

유지해야만 한다(Lapsley & Edgerton, 2002). 

Leondari와 Kiosseoglou(2000) 역시 부모로부터

의 분리 뿐 아니라,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

를 유지하는 것 또한 청소년기 건강한 자아 

발달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

하였다.

Bowlby(1982)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부모와

의 안정적인 관계는 부모의 양육 행동과 밀접

하게 관련되어있다. 특히 자녀의 행동을 모니

터링하는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은 자녀와 부

모의 안정적 관계 형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

고(Kerns, Aspelmeier, Gentzler, & Grabill, 2001), 

이러한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는 자녀가 스

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느끼는지와 관련되어

져 있는 자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측정하

기 위하여 ‘부모에게 있어서의 청소년이 지각

하는 존재감(perceived mattering to parents)’을 

측정하였다. ‘부모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

감’은 청소년기 부모와의 관계 안정성을 측정

하기 위해 여러 논문에서 사용되어져왔다(Suh, 

Fabricius, Stevenson, Parke, Cookston, Braver, & 

Saenz, 2016; Stevenson, Fabricius Cookston, Parke, 

Braver, & Saenz, 2014). 부모님에게 있어서 내

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청소년 스스로

가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부모에게 있어

서의 지각된 존재감’은 부모와의 관계가 급변

하는 청소년기에 특히 중요한 개념이다. 청소

년기가 되면 부모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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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히 줄어들게 되면서 청소년에게 더 이상 그

들이 부모에게 예전만큼 중요한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Stevenson et al., 2014). 

존재감(mattering)은 Rosenberg와 McCullough 

(1981)가 소개한 개념으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a) 개인이 타인의 관심(attention)의 

초점이 되는지; (b) 개인이 타인에게 중요한

(importance) 존재인지; (c) 타인이 개인에게 

의존(dependence)하는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Rosenberg와 McCullough(1981)는 그들의 논문에

서 청소년이 부모에게 중요한 존재라고 스스

로 인식하는 정도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Marshall(2001)은 하나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11개 문항의 ‘타인에게 있어서의 존재감 척도

(Mattering to Others Questionnaire: MTOQ)’를 개

발하였으며, 부모에게 있어서 청소년이 지각

한 존재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과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다고 밝혔다. Marshall(2001)의 MTOQ 척도는 

4개의 관심(attention) 문항, 5개의 중요성

(importance) 문항, 2개의 의존(dependence) 문항

으로 이루어져 있다(Suh et al., 2016).

이후 Elliott, Kao와 Grant(2004)은 Rosenberg와 

McCullough(1981)가 소개한 존재감(mattering)이

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보다 정교하게 정의

하였다. Elliott, Kao와 Grant(2004)에 따르면, 존

재감(mattering)은 크게 두 가지의 하위 범주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 범주는 개인이 타인

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자각(awareness)’ 범주라고 언급하였다(예: 타

인이 나의 이름을 기억한다). 두 번째 범주

는 개인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

지에 대한 개념으로, 타인에게 있어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가리키는 ‘중요성

(importance)’요소(예: 타인이 내가 하는 일을 신

경 쓴다)와 타인이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

지를 가리키는 ‘의존(reliance)’ 요소(예: 타인이 

나를 필요로 한다)로 나뉠 수 있다고 언급하

였다(Elliott, Kao, & Grant, 2004). 본 연구는 중

학생과 대학생의 부모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중요성’과 ‘의존’

요소를 측정하였다. ‘자각’ 범주의 경우, 청소

년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변별력 있게 측정되

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지므로 제외하

였다. 

부모의 양육 행동과 자녀와 부모와의 관

계의 연관성은 많은 연구가들에 의해 강조

되어져 왔지만(e.g., Bowlby, 1982, Kerns et al., 

2001), 부모의 통제적 양육 행동과 부모에게 

있어서의 지각적 존재감의 관계는 연구되어진 

적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 행동이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부모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한편 부모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은 

청소년의 다양한 발달 영역과 관련되어져있다

고 밝혀져왔다. 부모에게 있어서 본인이 중요

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은 높은 자아존중감

과 낮은 비행행동 뿐 아니라(Parker & Benson, 

2005), 긍정적인 친구 관계 및 이성 관계 

(Leidy, Schofield, & Parke, 2013; Linder & Collins, 

2005)등 다양한 발달 영역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밝혀졌다. 특히, 청소년기 아버지에게 있

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Suh et al., 2016). 따라서 본 논문은 부모의 행

동적 통제 양육 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어머니에게 있어서

의 지각된 존재감과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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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 존재감의 고유한 효과(independent effect)

를 검증하였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부모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으며, 그 영향력에 있어서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부모에게 있어서의 지각

된 존재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어머니

와 아버지 변인을 분리하여, 어머니와 아버지

의 고유한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중

학생과 대학생 모델을 각각 검증하여 청소년 

연령에 따라 다른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또

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의 분리가 

자아존중감에 비선형적(curvilinear) 영향력을 미

칠 수 있으므로, 부모로부터의 분리 변인의 

일차항(linear term) 뿐 아니라 이차항(quadratic 

term)도 모델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가구

소득은 부모의 양육 행동(Lee, Anderson, 

Horowitz, & August, 2009), 부모와 자녀의 의사

소통 등을 포함하는 여러 부모-자녀 관계 개

념들(Guo, Lv, Zhou, Liu, Liu, Jiang, & Luo, 

2018), 자녀의 자아존중감(Bannink, Pearce, & 

Hope, 2016)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져 

왔으므로, 통제변인으로 추가하였다. 연구모델

은 그림 1과 같다.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첫째, 부모의 통제적 

양육 행동은 부모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

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에게 있어서

의 지각된 존재감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정

적인 영향력을 줄 것이다(부모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의 매개효과). 둘째, 부모의 통

제적 양육 행동은 자녀의 분리에는 부적인 영

향을 미치고, 부모로부터의 분리는 자녀의 자

아존중감에 연령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있다. 셋째, 부모로부터의 분리는 자녀

Note. 점선으로 표시된, 어머니와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 가구 소득과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의 기능적 독립 이차항은 직접 경로(direct path)가 아니라 상관(correlation)이 설정됨. 독립변인들 간의 상

관, 매개변인들 간의 상관은 분석에는 포함되어졌으나, 그림 공간상의 제약으로 그림에서는 생략.

그림 1. 연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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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아존중감과 비선형적 관계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성별의 조

절효과를 탐색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에 온라인 패널을 보유하고 

있는 설문 전문 업체, dataspring을 통하여 수

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중학생 패널 중, 2, 

3학년 학생과 대학생 패널 중, 3, 4학년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설문 이메일이 

발송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중학생 총 131명, 

대학생 총 137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중학생 샘플은 2018년 중학교에 재학 중인 

2, 3학년 학생으로, 평균 연령은 만 14.36세 

(남자: 52.7%, 여자: 47.3%)였다. 대학생 샘플은 

2018년 대학교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으

로, 평균 연령은 만 23.15세(남자: 46.7%, 여자: 

53.3%)였다. 중학생 참여자의 가구소득의 평균

은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사이였으며, 

대학생 참여자의 가구소득 평균 ‘400만원 이

상 - 500만원 미만’ 사이였다. 

연구도구

어머니와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

어머니와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행동은 

Barber, Stolz와 Olsen(2005)이 사용한 5문항 척

도로 측정되었다. 청소년 참가자들은 어머니

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과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에 대하여 각각 응답하였으며, 

부모가 자녀의 행동 혹은 활동에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Barber, Stolz, 

&  Olsen, 2005). 문항의 예로는 “내가 밖에 나

갈 때, 엄마/아빠는 내가 어디 가는지 알고 있

다” 또는 “엄마/아빠는 내가 무엇을 하며 노는

지 알고 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정말 

아니다(1점)’ 부터 ‘정말 그렇다(5점)’ 로 이루

어지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되어졌다. 중

학생이 응답한 어머니 행동적 통제 양육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88,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91였으

며, 대학생이 응답한 어머니 행동적 통제 양

육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87,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92였다.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분리는 Hoffman 

(1984)이 제작한 심리적 분리 척도(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PSI)의 기능적 독립

(functional independence) 하위 척도로 측정되었

다. 청소년 참가자는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과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에 대하여 

각각 응답하였다. 기능적 독립 하위 척도는 12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생활에서 개인

이 겪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부모의 도움 없

이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하는 정도를 측정한

다(김지나, 2008). 문항의 예로는 “어려움이 있

을 때 보통 나는 엄마/아빠에게 도움을 요청

한다.” 또는 “나는 엄마/아빠의 동의 없이 중

요한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

렇다(5점)’ 로 이루어지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되어졌다. 각 문항은 높은 점수가 부모로

부터의 높은 기능적 독립을 나타내도록 역코

딩 하였다. 중학생이 응답한 어머니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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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91, 아버지

로부터의 독립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93

였으며, 대학생이 응답한 어머니로부터의 독

립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91, 아버지로

부터의 독립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95

였다.

부모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perceived 

mattering to parents)

부모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은 존재감

의 ‘중요성’과 ‘의존’ 요소로 측정되었다. ‘중

요성’ 요소는 Parents and Youth Study(PAYS) 연

구진에 의해 개발되어져 여러 논문에서 사용

되었던 ‘부모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 척

도(Perceived Mattering to Parents; e.g., Stevenson 

et al., 2014; Suh et al., 2016)’의 7문항 중 5문

항을 한국어 사용자에게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고1), 1문항을 추가하였다.2) ‘의존’ 

요소는 Marshall(2001)이 개발한 ‘타인에 대한 

존재감 척도(Mattering to Others Questionnaire: 

MTOQ)’의 문항 중 의존을 측정하는 2문항을 

사용하였다. 

1) 부자연스러운 직역보다는 자연스러운 한국어 번

역을 위한 수정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원래의 

문항의 비교급 표현(예: I think my mom/dad cares 

about other people more than me)을 청소년이 응답

하기 쉽게 최상급 표현(예: 엄마/아빠는 세상에

서 나를 제일 아끼신다)으로 수정하였다.

2) ‘중요성’요소의 문항들이 평서문(‘엄마/아빠는 나

를 매우 아끼신다’와 ‘엄마/아빠는 나를 정말 중

요하게 생각하신다’)과 최상급 표현문(‘엄마/아빠

는 세상에서 나를 제일 아끼신다’와 ‘엄마/아빠

는 나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엄마/아빠는 나를 매

우 사랑하신다’ 문항의 최상급 표현문인 ‘엄마/

아빠는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신다’를 추가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총 8개의 문항은 다음

과 같다(번역 전 원래의 영어 문항은 가로 안

에 표기). 

(1) 엄마/아빠는 나를 매우 아끼신다(My mom 

/dad really cares about me).

(2) 엄마/아빠는 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

신다(I believe I really matter to my mom/dad).

(3) 엄마/아빠는 나를 매우 사랑하신다(I 

know my mom/dad loves me).

(4) 엄마/아빠는 세상에서 나를 제일 아끼신

다(I think my mom/dad cares about other people 

more than me).

(5) 엄마/아빠는 나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

게 생각하신다(I am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the world to my mom/dad).

(6) 엄마/아빠는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

신다(본 연구에서 추가된 문항).

(7) 엄마/아빠는 내가 필요하다(I am needed 

by my mom/dad).

(8) 엄마/아빠는 내가 엄마/아빠와 떨어져있

을 때, 나를 보고 싶어 한다(I am missed by my 

mom/dad when I am away).

각 문항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1점)’ 부

터 ‘매우 동의한다(5점)’ 로 이루어지는, Likert

식 5점 척도로 측정되어졌다. 중학생이 응답

한 어머니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97, 아버지에게 있어서

의 지각된 존재감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98였으며. 대학생이 응답한 어머니에게 있어

서의 지각된 존재감 척도 신뢰도(Cronbach's α)

는 .95,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97였다.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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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존중감 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

이다.” 또는 “대체로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

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 로 이

루어지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되어졌다. 

중학생이 응답한 자아존중감 척도 신뢰도

(Cronbach's α)는 .85였으며, 대학생이 응답한 

자아존중감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88

였다.

가구소득

청소년 참여자는 가족 전체의 월 평균 총 

수입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

답하였다. 응답은 소득을 범주화하여 선택하

게 되어졌는데, ‘100만원 미만(1점)’,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2점)’,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3점)’부터 ‘1000만원 이상(11점)’

까지로 이루어졌다. 

분석방법

매개모델은 Mplus(Version 7.31; Muthén & 

Muthén, 1998-2002)를 통한 구조방정식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이용하여 검증

하였다. 결측치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Maximum likelihood(ML)방법을 사용하였다

(Baraldi & Enders, 2010). ML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이용하여, 원데이터(raw data)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 계수들을 산출하는데, 

Multiple Imputations(MI)과 더불어, 결측치를 가

장 효과적으로 다루는 현대적 방법으로 알려

져 있다(Baraldi & Enders, 2010).

어머니와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

이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어

머니와 아버지에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모델이 검증되었다. 어머니

와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변인은 자아

존중감과의 일차 함수 관계 혹은 이차 함수 

관계를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일차

항(linear term)과 더불어 이차항(quadratic term)

이 포함되었다. 통제변인으로 가구소득이 모

델에 포함되었다. 중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

로 각각의 매개모델을 검증하였으며, 연구 모

델은 그림 1과 같다. 이차항은 종속변인이 될 

수 없으므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 가구 소득과 어머니와 아버지로부

터의 기능적 독립 이차항들은 직접 경로(direct 

path)가 아니라 상관(correlation)이 설정되었다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과 매개변인들 간의 상관은 분석에서는 

설정되었으나, 공간의 제약으로 그림에서는 

생략하였다. 본 모델은 포화모델(saturated 

model)이므로 모델 적합도 지수들은 산출되지 

않는다.

매개경로의 유의미성은 bootstrapping에 의해 

산출된 신뢰구간을 통해 검증되었는데,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경로가 유의

미하다고 판단한다(MacKinnon, 2008). 유의미한 

경로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청소년의 성별의 조절

효과는 multiple group SEM을 통한 chi-square 

difference tests를 이용(모든 경로들이 집단 간에 

동일하다고 제한된 제약 모형과 특정 경로만 

집단 간에 다른 계수를 갖게 허용한 모형 간

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여 분석되어졌다. 

그 외의 기초통계는 SPSS version 20을 이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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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변인들 간의

상관

중학생 모델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

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통제 변인인 가족의 소득이 높을

수록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점수가 높

았다(r = .21,p < .05).

독립변인이 매개변인과 종속변인과 보이는 

상관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은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과 정

적인 상관을 보였으며(r = .62,p < .01), 어머

니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r = .30,p < 

.01)과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r 

= .31,p < .01)과는 정적인 상관을, 어머니로

부터의 기능적 독립(r =-.42,p < .01)과 아버지

로부터의 기능적 독립(r = -.26,p < .01)과는 

부적인 상관이 있었다.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 = 

.13,p = .14).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 

역시, 어머니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r = 

.36,p < .01)과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

재감(r = .49,p < .01)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

으며,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r = -.41,p 

< .01)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r = -.57,p 

< .01)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r = .20,p < .05).

1 2 3 4 5 6 7 8

통제변인

1. 가구의 소득 --

독립변인

2. 어머니 행동적 통제 -.02 --

3. 아버지 행동적 통제 -.06 .62** --

매개변인 　 　 　 　 　 　 　 　

4. 어머니에게 있어서 존재감 .02 .30** .36** --

5. 어머니로부터 기능적 독립 .14 -.42** -.41** -.34** --

6. 아버지에게 있어서 존재감 .02 .31** .49** .66** -.31** --

7. 아버지로부터 기능적 독립 .21* -.26** -.57** -.24* .55** -.46** --

종속변인 　 　 　 　 　 　 　 　

8. 자아존중감 .18 .13 .20* .38** -.20* .42** -.24** --

M 5.41 3.50 2.91 4.12 2.73 4.01 3.11 3.46

SD 2.80 0.95 1.08 1.01 0.88 1.06 0.94 0.80

*p < .05. **p < .01.

표 1. 중학생 모델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변인들 간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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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인 간의 상관과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어머니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은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r = .66,p < 

.01),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r = -.34,p < 

.01)과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r = -.24,p 

< .01)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고,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r = 

.38,p < .01).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

재감 역시,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r = 

-.31,p < .01)과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r 

= -.46,p < .01)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

다(r = .42,p < .01).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은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r = .55,p < .01), 어머니로부

터의 기능적 독립(r = -.20,p < .01)와 아버지

로부터의 기능적 독립(r = -.24,p < .01)은 중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대학생 모델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

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중학생 모델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

였으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다른 변인들

과 보이는 상관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우선 

중학생 변인과는 다르게, 가구의 소득이 대학

생의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r = 

.28,p < .01). 또한 중학생 변인들에서는 중학

생의 자아존중감이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

육 행동과는 정적인 상관을, 어머니와 아버지

의 기능적 독립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 

1 2 3 4 5 6 7 8

통제변인

1. 가구의 소득 --

독립변인

2. 어머니 행동적 통제 .17 --

3. 아버지 행동적 통제 .03 .49** --

매개변인 　 　 　 　 　 　 　 　

4. 어머니에게 있어서 존재감 .18* .39** .14 --

5. 어머니로부터 기능적 분리 .10 -.38** -.44** -.28** --

6. 아버지에게 있어서 존재감 -.01 .31** .49** .59** -.21* --

7. 아버지로부터 기능적 분리 -.03 -.38** -.72** -.21* .66** -.51** --

종속변인 　 　 　 　 　 　 　 　

8. 자아존중감 .28** .10 .03 .41** .13 .44** -.01 --

M 5.36 3.37 2.53 3.95 3.13 3.62 3.49 3.30

SD 2.53 0.79 1.04 0.82 0.77 1.00 0.93 0.73

*p < .05. **p < .01.

표 2. 대학생 모델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변인들 간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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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r = .03,p = .75),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r = .13,p = .15),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r = -.01,p < .95)과 유의미한 상

관을 보이지 않았다. 

모델 검증

중학생 매개 모델은 그림 2와 같다. 우선,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간의 유의미한 경로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중학생의 어머니로부터의 기

능적 독립 점수가 낮았다(β = -.27,p < .01).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 점수가 높을

수록, 어머니(β = .33,p < .01)와 아버지(β = 

.50,p < .001)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 점

수는 높았으며, 어머니(β = -.24,p < .05)와 아

버지(β = -.65,p < .001)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점수는 낮았다. 가구소득은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점수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β 

= .19,p < .05). 매개변인 중 아버지에게 있어

서의 지각된 존재감만이 종속변인인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하였다(β = .35,p < .01). 마

지막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자아

존중감이 높았다(β = .25,p < .05).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에서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을 통하여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는 매개경로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bootstrapping으로 검증한 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unstandardized ab= .130, 

95% C.I. [.037, .264]). 유의미한 경로를 대상으

로 중학생의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학생 매개 모델은 그림 3과 같다. 우선,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간의 유의미한 경로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어머니로부터의 기

Note. 그림 공간상의 제약으로, 유의미한 직접 경로(direct path)들만 표기(표준화된 계수 이용).
*p < .05. **p < .01. ***p < .001.

그림 2. 중학생 매개 모델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 56 -

능적 독립 점수가 낮았다(β = -.24,p < .01).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 점수가 높을

수록,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 점

수는 높았으며(β = .44,p < .001), 어머니(β = 

-.33,p < .001)와 아버지(β = -.71,p < .001)로

부터의 기능적 독립 점수는 낮았다. 매개변인 

중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이차항(β = 

.27,p < .05)과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

재감(β = .46,p < .001)이 종속변인인 대학생

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가

구소득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

았다(β = .28,p < .001).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에서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을 통하여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는 매개경로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bootstrapping으로 검증한 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unstandardized ab= .137, 

95% C.I. [.055, .252]). 유의미한 경로를 대상으

로 대학생의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이차항이 대학

생의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므

로,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간의 이차 함수 관계가 밝혀졌다.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다른 

변인들을 독립변인하여 검증한 단순회귀에서

도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이차항이 유

의미하게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하였다

(β = 37,p < .05). 보다 명확한 관계를 파악하

기 위하여,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과 대

학생의 자아존중감 간의 산포도를 그려본 결

과, 그림 4와 같았다. 어머니로부터이 기능적 

독립이 낮거나 높은 수준일 때, 중간 수준일 

때보다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Note. 그림 공간상의 제약으로, 유의미한 직접 경로(direct path)들만 표기(표준화된 계수 이용).
*p < .05. **p < .01. ***p < .001.

그림 3. 대학생 매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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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청소년기 자아의 발달은 발달적 과업이라고 

지칭될 만큼(Erikson, 1972) 중요한 발달 과정이

다. 이 시기에 긍정적인 자아상을 획득하여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은, 성인기로

의 안정적인 진입은 물론 건강한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청소년

기 자아존중감 발달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친다(Özdemir, Vazsonyi, & Çok, 2017). 

특히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관계의 특성들이 

변화하는 시기로, 부모와 의사소통하는 시간 

혹은 빈도가 감소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수직

적인 관계에서 보다 평등화되어지는 시기이다

(Meeus, Iedema, Maassen, & Engels, 2005). 아동

기와는 다르게 이렇게 변화하는 부모와의 관

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모델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이 부모로부터의 분리

와 부모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을 매개

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를 구분하

여 측정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고유한 역할

을 검증하였으며, 부모로부터의 분리가 청소

년의 자아존중감과 비선형적(curvilinear) 관계를 

보이는지를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에 대한 논

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학생과 대학생 모두의 모델에서, 아

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에서 아버지에

게 있어서 지각된 존재감을 거쳐 청소년의 자

아존중감을 향하는 매개경로가 유의미하였다. 

즉, 아버지가 청소년의 행동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청소년의 행동과 활동에 대한 많은 지

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청소년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본인이 중요한 존재라고 지각하는 정

도가 높았으며, 이렇게 아버지에게 있어서 본

인이 중요한 존재라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

수록,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였다. 

그림 4.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사이의 이차 함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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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아버지 역할의 중

요성을 강조한 기존의 많은 연구 결과들과 일

맥상통한다. 예를 들어, Suh 등(2016)의 연구에 

따르면, 만 14세에 측정한 아버지에게 있어서

의 지각된 존재감은 만 16세에 측정한 청소

년의 문제 행동을 부적으로 예측하였으며, 

Leidy 등(2013)는 아버지가 청소년기 사회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

한 Grossmanns 등(2002)은 아동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이 다름을 강조하면서, 

아동이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에는 

아버지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

다. 청소년기 변화하는 사회적 관계들 속에서 

본인만의 자아를 발달시키고 긍정적인 자아상

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큰 도전적인 상황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청

소년기에 아버지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중요해

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은 아

버지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 뿐 만 아니

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능적 독립, 어머니에

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에도 영향을 주었

다. 이는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이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에만 영향을 준 

것과 비교되는 결과로,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주는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의 중요

성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 청소년을 

위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보편적인 고정관

념과 매우 상반되는 결과이다. 한국 사회에서

는 청소년 자녀의 발달을 위한 아버지의 역할

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한국에

서는 청소년을 자녀로 둔 아버지의 무관심이 

청소년 자녀에게 오히려 득이 된다는 식의 아

버지 역할을 폄하하는 고정관념 및 인식에 관

한 말이나 글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한국의 보편적인 아

버지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전적으로 반박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아버지가 

청소년 자녀의 행동과 활동에 관심을 갖고 많

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 그로 인해 청소년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스스로가 중요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

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가 한국 청소년

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아버지 역할의 중요

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러한 아버지의 역할과는 대조적으

로, 중학생 모델의 경우, 어머니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과 어머니로부터의 분리는 중학

생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

감과 아버지로부터의 분리를 통제했을 때 나

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없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아버지의 영향력과는 구별

되는 어머니만의 독특한 효과(unique effect)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결과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이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미치

는 영향력을 검증한 Suh et al.(2016)의 결과와 

일치한다. Suh et al(2016)의 논문에서도 오직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만이 청소

년의 문제 행동을 예측하였으며, 이는 청소년

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어머니와 아버

지의 공통적인 영향력을 제외하고 아버지는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어머니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영향력(unique effect)을 미치는 것이라 

해석하였다.

다음으로 부모로부터의 분리가 부모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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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통제 양육 행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은 

부모로부터의 분리를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즉,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수록,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분리하여 독립하는 정도가 작았다. 이러한 결

과는 가족 관계의 밀착성이 청소년의 부모로

부터의 분리를 방해한다는 가족 체계 이론과 

일맥상통한다(Dzukaeva, 2014). 

둘째,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분리가 청소년

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중학생과 대

학생 모델에서 다르게 관찰되었다. 만 14세의 

중학생의 경우, 비록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

립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부적 상관이 

발견되었지만(표 1), 독립변인들과 다른 매개

변인들을 통제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부

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이 중학생의 자아존중

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안 되는 청

소년 초기의 중학생들에게 있어서, 부모로부

터의 기능적 독립은 자아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발달적 과업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학생의 경우, 어머니로부터의 기능

적 독립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비선형적

(curvilinear)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어머니

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점수가 중간 정도일 때, 

기능적 독립 점수가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을 

때에 비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만 23세의 대학생 그룹이 어머니로부

터의 기능적 독립을 시도하기 전의 그룹(기능

적 독립 점수가 낮은 그룹), 독립을 성취해 나

가는 과정에 놓여 있는 그룹(기능적 독립 점

수가 중간 정도인 그룹), 성공적으로 독립을 

성취한 그룹(기능적 독립 점수가 높은 그룹)으

로 섞여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즉, 어

머니로부터 독립을 성취해 나가고 있는 과정

에 놓여 있는 대학생의 경우, 어떠한 문제에

서는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어떠한 문제에서

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보니, 어머니

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점수가 중간 정도일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청소년들의 경우 독립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상에서 겪게 되는 경험 및 

그로 인한 좌절 등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

게 측정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

은 향후 연구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만 23세 이후의 연령

대를 대상으로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자아존중

감 사이의 관계가 검증되어, 어느 시기 정도

가 되어야 부모로부터의 분리가 자아존중감에 

선형적인 정적 영향력을 주는지 검증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만 23세의 대학생의 

경우, 모든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성취 과정을 시작한 것이 아니며, 따라

서 이러한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이 자아

존중감에 선형적 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는 것을 암시하였다. 하지만 나이가 좀 더 들

어 어느 시기가 되면,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성취가 정상적인 발달 과업인 시기가 될 

것이며, 그 시기가 되면, 부모로부터의 성공적

인 기능적 독립 성취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인 영향을,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실패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

다. 본 연구보다 높은 연령층을 포함하는 향

후 연구에서 이러한 가능성이 밝혀지길 기대

한다.

종합적으로 본 논문은 한국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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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과 청소년 시기 별로 다를 수 있는 

부모로부터의 분리의 영향력을 밝혀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한국 사회의 청소년과 부모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자료

로 사용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독립

변인에서 매개변인을 거쳐 종속변인에 이르는 

인과관계를 추정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횡

단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

단 데이터를 이용하여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

를 보다 명확하게 추정할 필요가 있겠다. 둘

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 차원 중 행동

적 통제 양육 행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향후 

연구들은 온정적 양육 행동, 심리적 통제와 

같은 다른 차원의 양육 행동들도 포함시킬 필

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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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behavioral control parenting on

adolescents’ self-esteem:

The mediated roles of separation from parents and

perceived mattering to parents

Go Woon Suh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mediated roles of separation from parents and perceived mattering to 

parents in the effect of behavioral control parenting on adolescents’ self-esteem. A total of 131 middle 

school students (aged 13) and 137 university students (aged 23) participated in the study. First, fathers’ 

higher knowledge of their children’s activities and behaviors a predicted heightened perceived mattering to 

fathers, which in turn, predicted better self-esteem in adolescents. Second, for university students, the 

curvilinear effect of functional independence from their mothers on adolescents’ self-esteem was found. 

Adolescents who were in the middle level of functional independence from mothers showed lower 

self-esteem than adolescents who were in the higher and lower levels of functional independence from their 

mothers. The current study revealed the significant role of fathers and the possible different mechanisms 

regarding the effect of separation from mothers on adolescents’ self-esteem depending on their age.

Key words : father, mattering to parents, separation from parents, behavioral control parenting, adolescents, curvilinear


